
192022년4월22일금요일 스포츠

안산(광주여대 가운데)과최미선(순천시청 오른쪽)이 21일원주국제양궁장에서열린 2022 양궁국가

대표최종2차평가전에서국가대표를확정한뒤스승인김성은광주여대감독과선전을다짐하고있다.

<광주시양궁협회제공>

국가대표최종2차평가전3 4위

항저우아시안게임출전권획득

남구청이승윤아쉬운6위 불발

도쿄올림픽양궁3관왕안산(광주여대)이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출전권을손에쥐었다.

안산은 21일원주국제양궁장에서열린 2022 양

궁 국가대표최종 2차 평가전에서 110.20점을 기

록, 1차평가전110.10점을합산한합계220.30점

으로3위를차지했다.

2022년도태극마크를달고부활한최미선(순천

시청)은합계220.42를기록, 4위에자리하며4위

까지주어지는최종엔트리에합류했다.

이들은아시안게임에첫출전하게됐다.

여자부 1위는이가현(대전시체육회), 2위는 강

채영(현대모비스)이이름을올렸다.

남자부에서는도쿄올림픽에서활약한김우진(청

주시청), 김제덕(경북일고), 오진혁(현대제철)이

건재를과시하며나란히1-3위를차지했다.

마지막 한자리는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에게돌아갔다.

기대를 모았던 이승윤(광주 남구청)은 마지막

날까지피말리는승부를펼쳤지만6위에머물러태

극마크를달지못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유석우협회장의 핸드볼사랑
스포츠인재육성기금1000만원조선대에전달등저변확대

도시공사핸드볼팀에준격려금 학교와나눔등선한영향도

유석우(왼쪽에서세번째)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이지난 18일조선대본관에서열린기부식에서

조선대민영돈총장에게 스포츠인재육성 기금1000만원을전달하고있다. <조선대제공>

유석우(43 왼쪽에서세번째)광주시핸드볼

협회장의핸드볼사랑이눈길을끌고있다.

유 회장은 지난 18일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열린기부식에서조선대민영돈총장에게 스

포츠인재육성 기금1000만원을전달했다.

조선대핸드볼선수의경기력향상과발전,

인재양성을 위해서다. 조선대학교 산하(조대

여중조대부중조대여고조대부고) 핸드볼선

수단에격려금을전달한데이어두번째기부

다.

광주 경기단체장 가운데 최연소 수장인 유

회장은2017년제2대광주시핸드볼협회회장

으로 선출된 이후 핸드볼 저변확대를 이끌고

있다.

그는광주도시공사핸드볼팀의정규리그준

우승에기여한숨은주역이다. 유회장을만나

려면광주도시공사가경기를치르는곳으로가

라는얘기가핸드볼계에서나온다.

최근도시공사핸드볼선수단에준우승축하

격려금1000만원을전달하고, 선수단버스운

전기사에게도축하금을건네는등살뜰히챙겼

다.

도시공사핸드볼팀은학교핸드볼팀을방문,

상금의일부를전달해눈길을끌었다.유회장

의격려가나눔의선순환을이끌어낸것이다.

그는핸드볼의씨앗인학교체육에도남다른

공을들이고있다.

교육부가주최하고광주시핸드볼협회와광

주시교육청,대한핸드볼협회가주관한제10회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를 개최했

다. 각종지역대회를개최해학생들이핸드볼

선수로성장하는기반을마련했다는평가를받

는다.

유석우 회장은 핸드볼 협회장으로서 당연

히해야할일을하고있을뿐이라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전남체고양예빈 아!부정출발
10개월만개인경기 부담느꼈나 400ｍ실격…같은팀최지선우승

10개월만에400ｍ개인경기에출전한한국육

상여자단거리샛별양예빈(18 전남체고 사진)이

긴장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 출발로 실격당했

다.

양예빈은 21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전국종

별육상선수권대회여자고등부400ｍ결선에나섰

지만,총성이울리기전에몸을내밀었다.

세계육상연맹은2010년 1월부터 단한번의부

정출발이일어나도바로실격한다고규정을강화

했다.한국육상도이규정을따르고있다.

오전예선에서속도를조절하며 1분00초39, 전

체1위로결선에진출한양예빈은4번레인을배정

받아출발선에섰다.그러나부정출발로,레이스를

펼치지못하고트랙을떠났다.

양예빈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7월, 55초

29의400ｍ한국여자중학생기록을세웠다. 55초

29는한국여자성인선수들을합해도역대11위에

해당하는기록이다.

하지만,양예빈은고교진학후부상과부담속에

중학교시절에만든개인최고기록을경신하지못

했다.고교입학후양예빈의400ｍ개인최고기록

은56초63이다. 지난해전남체고로전학하며새로

운학교에적응하는동안양예빈은계주종목에만

출전했다.

아직 100% 몸상태는아니지만, 양예빈은올해

다시 개인 종목에 출전하기로 했고, 종별선수권

400ｍ개인전출전신청서를냈다.

양예빈이지난해 6월 25일 18세 미만한국육상

경기대회 400ｍ결선이후10개월만에개인전결

선경기를치르면서,국내육상계의시선이집중됐

다.

그러나 실격으로 양예빈이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없었다.양예빈이중학교시절기량을회복하기

까지는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양예빈이실

격당한 후 열린 여고부 400ｍ결선에서는 최지선

(전남체고)이 58초59로 우승했다. 2위는 59초40

의손한송(경남체고)이차지했다. /연합뉴스

양궁안산최미선태극마크 명중

21일경기도고양킨텍스에서열린2022고양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우크라이나다비드하브릴

로프(14)와예바하브릴로바(12)남매가페어경기에출전해절도있는동작을선보이고있다. /연합뉴스

태권도품새대회우크라남매의절도있는발차기

광주시청모일환200ｍ 금빛질주
전국종별육상선수권1위

조선대김명하멀리뛰기우승

광주시청 모일환(23 사진)이 21일 대구스타디

움에서열린제51회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에서1위로골인했다.

모일환은남자일반부200m결승에서21초08로

우승했다. 21초65의기록으로예선을통과했던모

일환은결승에서200m한국신기록(20초40)보유

자 박태건(강원도청)을 제치고 우승했다. 박태건

은21초33으로2위를기록했다.

지난달제26회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남

자 200m에서 21초15로 우승했던 모일환은 기록

단축과함께금메달을차지했다.

여자200m에나선한정미(26)는결승에서25초

05로4위에머물렀다.

김명하(조선대 4년)는 남자대학부 멀리뛰기에

서7m54로우승했다.

김명하는2차시기에서7m54에성공,일찌감치

1위를 확정했다. 2위는 7m39의 김민수(한국체

대), 3위는7m37의이현우(부산대)가차지했다.

장흥군청김장우(23)는남자일반부세단뛰기에

서금메달을획득했다. 그는 1차시기에서 15m91

을뛴뒤2차시기에서16m50에성공, 1위를확정

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순천시청>


